
- 1 -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서창대   042-481-5182
사무관  손은정 042-481-5961
주무관  김재식 042-481-8227

2020년 2월 11일(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감시 모니터링, 아세안으로 확대

-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조사대상 국가 확대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은 최근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에 발맞춰 

싱가포르에 첫 해외매장을 여는 등 해외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타인에 의해 유사한 상표가 이미 베트남에 출원되어 있다는 사실
과,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는 현지 특허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베트남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무단선점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19년 베트남에 

이어 ’20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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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19년 한 해 동안 상표 다

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를 3건 이상 무단선점한 자

ㅇ 선점상표는 네파( ), 모노크롬( ) 등 의류, 인형제조업체

등의 피해가 파악되었고,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를 살펴보면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의 순이었다.

ㅇ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 식품이 117건(15.9%), 화장품이

58건(7.9%), 의류가 31건(4.2%)으로 조사되어,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특허청은 중국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우

리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다

 * IP-NAVi(www.ip-navi.or.kr)-분쟁정보-해외무단선점의심상표현황-내상표지키기-관련자료에서확인

□ 베트남에서는 ’19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ㅇ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 한샘( ) 등 식품, 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있었고,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 )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ㅇ 업종별로는 식품(18건, 27.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화장품(11건,

16.7%), 프랜차이즈(4건, 6.1%), 전기·전자(2건, 3.0%) 등의 순으로 발견

되었다.

□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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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하여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여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태국의對한국화장품수입은최근 5년간연평균 32.8% 증가<2019 태국진출전략, 코트라>

** 태국 수출금액 : (‘16) : 64.8억달러 → (’17) : 74.7억달러 → (‘18) : 85.0억달러 <통계청>

ㅇ 한편,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상표선점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이의

신청 등 기업의 적시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기존의 2배인 최소 4주

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 상표선점 조기경보체계 주기전환 >

□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

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

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ㅇ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그리고 “특허청이 지원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

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피해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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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9년 해외에서의 무단선점 의심상표 조사 결과

- 일반 (단위: 개, 개社, 건)

다수 선점자* 피해기업 피해상표 수

중국 87 176 738

베트남 15 33 66

* 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를 3건 이상 무단선점한 자

- 언어별 (단위: 건)

영어 한국어 현지어 기타 (도안 등) 계

중국 517 163 5 53 738

베트남 51 15 - - 66

- 업종별 (단위: 건)

프랜차이즈 식품 화장품 의류 기타* 계

중국
130

(17.6%)

117

(15.9%)

58

(7.9%)

31

(4.2%)

402

(54.4)
738

베트남
4

(6%)

18

(27.3%)

11

(16.7%)
-

33

(50%)
66

* 업종별 피해현황은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니스 국제 상품분류에 따라 화장품(3, 21류),
프랜차이즈(35,43류), 식품(29~33류), 의류(18,25류), 기타(그 외 상품 분류)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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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9년 중국․베트남 무단선점 의심 주요 상표 현황

연번 무단선점국
상표

선점상표 현지 

상품분류도용상표 한국상표

1 중국 광고업

2 중국 오락용구

3 중국 의류

4 베트남 프랜차이즈

5 베트남 가구

6 베트남 프랜차이즈

7 베트남 - 식품

※탐앤탐스는 현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3자가 출원공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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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중국내 우리기업 상표 다수 선점자 심층 분석보고서 


